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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

만명 당 28.4명이었으며 OECD 평균 11.3명보다 2배 이상의 

수였다. 이중에서도 10대 ∼ 30대까지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많았는데 2009년 기준으로 20대 

사망자 중 44.6% 가 자살로 사망하였으며 30대는 34.1%이었

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2010). 이러한 젊은 

청년층의 자살률 증가는 경제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

니라 사회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계

속되는 취업 실패와 경제적 파탄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하

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자살 충동·시도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등록금 포함)’가 57%로 1위를 차지하고, ‘취업문제’가 

30%이었다(The Kyunghyang shinmun editor, 2011. 9. 28).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생과 같은 성인초기의 대상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배제되어 왔다

(Sohn, 2007). 

자살과 관련된 행위 혹은 상태를 연구하는 데에는 여러 가

지 제한점들이 있다. 즉 자살시도자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혹은 사후연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에 자살의도와 자살 행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자살생각은 실제로 자살을 행동

에 옮기기 전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과정(Ha & An, 2008)이

며 또한 자살 하는 것에 대한 생각(O'carroll, Berman, & 

Marris, 1996)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생

각하는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자살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의 행동들을 모두 포괄한다(Kim & 

Kim, 2008). 자살생각이 높은 집단은 자살생각이 낮은 집단보

다 7배 이상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Barrios, Everett, Simon, & Brener, 2000)처럼 자살위험에 대

한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

다 할 수 있다. 

대학졸업 후 취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불안은 

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성장할 대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우울증

이나 대인기피 등과 같은 반 사회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Kim, 2004; Harnisch, 1999). 

최근 대학 내 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하

고 있으며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건수는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것이었다(Kim, 2003). 대학생들의 이러한 스

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병리현상과 관련이 있

으며 이어서 생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 우울과 불안 등의 증

상으로 발현되어지고 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불안감은 합리

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신체

적 증상은 물론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하며 대인관계 및 정

상적 대학생활을 저해할 수 있다(Kim, 2004; Kim, 2003).

최근 대학생들 중 15~23% 이상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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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며(Park &  Ha, 2007), Roh 등(2006)의 연구에서는  

서울대학생 중 우울장애의 1년 유병율이 남학생이 19.3%, 여

학생이 32.0%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생의 정신

건강의 취약성은 자살사고의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Yun, 

1990)/. 그러나 진로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 개념간

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후 대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프로

그램에서 취업불안이나 우울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로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취업 및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고려하

는 대학생들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을 파악하고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한다. 

•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2개의 종합 대학교의 남여대학생

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G*power 3 analysis software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

귀분석 시 중간크기의 effect size .15, 유의수준 .05, 독립변수 

3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도록 하고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는 최소 11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00명

의 자료 중 35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자료분석에는 317부

가 이용되었다. 

연구 도구

z 취업불안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Cho(2008)이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 즉 취

업불안 상태(10문항), 취업불안 유발상황(11문항), 취업불안 유

발원인(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불

안상태는 취업불안을 느낄 때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상태를 말

하며 취업불안 유발상황은 취업불안을 느끼게 하는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이며 취업불안유발원인은 취업불안원인을 느끼

는 이유 또는 원인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는 .956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67점이었다.  

z 우울

Kim(1985)이 번역한 Beck의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Beck(1967)에 의해 만들

어진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21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

으며, 점수는 각 문항의 1번에서 4번까지를 0점에서 3점까지로 

처리하여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 걸쳐 있다. 우울의 인

지적(8문항), 정서적(7문항), 그리고 생리적(6문항) 영역으로 구

분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또한 총점이 0-9점이면 거의 우울이 없음

(minimal depression), 10-18점이면 경증 우울(mild depression), 

19-29점이면 중정도 우울(moderate depression), 30-63점은 중증

우울(severe depression)을 의미한다. 연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

뢰도는 .84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97점이었다. 

z 자살생각

각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Reynolds 

(1988)의 자살생각척도로 현재의 자살생각의 수준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를 

Park(2006)이 수정보완한 것을 토대로 사용하였으며 Likert 7

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으로는 ‘어떻게 자살할 것인지를 생

각해 보았다’, ‘언제 자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자살할 

때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등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는 .97이었

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906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었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하는 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였거나 강의실에 모

여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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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7)

Variable Item  N  %

Sex
Male 81 25.6
Femal 236 74.4

Age
< 20year 64 20.2
21-25year 235 74.1
> 26year 18 5.7

Grade

1grade 55 17.4
2grade 105 33.1
3grade 84 26.5
4grade 73 23.0

Major

Health, Medical   related dept. 169 53.3
Social & human science 78 24.6
Science & engineering 57 18.0
Art & physical education 13 4.1

<Table 2>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N=317)

Item N of item Range Mean
Standard 

Deviation

Job-Seeking Anxierty

Psychological & physical condition 10 1.0 ∼ 4.7  2.4   .8
Situation of arousing 11 1.0 ∼ 5.0  2.9   .8
Factor of arousing  7 1.0 ∼ 5.0  3.3   .9
Total 28 27 ∼ 132 75.6 22.4

Depression

Cognitive depression  8 0.0 ∼ 20.0  4.0  3.8
Emotional depression  7 0.0 ∼ 15.0  3.7  3.3
Physical depression  6 0.0 ∼ 13.0  2.5  2.1
Total 21 0.0 ∼ 41.0 10.2  8.0

Suicidal ideation 14 14.0 ∼ 82.0 22.4 10.2

연구에의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발

생하는 윤리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서 설문응답이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문항 작성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지의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가 기록하도록 하

였다. 설문지 회수 시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IRB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이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윈도우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

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317명 중에서 남성은 81명(25.6%), 여성은 236명(74.4%)이었

으며 연령은 21세에서 25세까지의 연령이 235명(74.1%)로 가

장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105명(33.1%)로 가장 많았다. 분

야별로는 보건의료분야가 169명(53.3%)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 및 자살생각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평균 75.6(±22.4)점이었으며 

하부 영역에서 보면 취업불안 유발원인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불안상태의 평균이 2.4(±.8)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학생들의 우울 최저치는 0점이었으며 최고점은 41점이었으

며 평균은 10.17(±8.0)점이었다. 인지적 우울은 4.0(±3.8)점이었

으며 정서적 우울은 3.7(±3.3)점, 신체적 우울은 2.5(±2.1)점이었

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최저점 14.0점이었으며 최고점은 82.0

점이었고 평균 22.4(±10.2)점이었다. 

3.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r=.48, 

p<.001), 취업불안과 자살생각(r=.27, p<.001)과 우울과 자살생

각(r=.46, p<.001)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우울 중에서 인지적 우울은 취업불안(r=.49, p<.001)과 자

살생각(r=.51, p<.001)과 중정도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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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317)

Job-seeking Anxiety

Suicidal

Ideation

Psychological 

& physical 

condition

Situation of 

arousing

Factor of 

arousing
Total

Depression

Cognitive r(p) .46(<.001) .42(<.001) .45(<.001) .49(<.001) .51(<.001)
Emotional r(p) .40(<.001) .39(<.001) .40(<.001) .44(.339) .42(<.001)
Physical r(p) .22(<.001) .40(<.001) .28(<.001) .26(<.001) .17(<.001)
Total r(p) .44(<.001) .42(<.001) .46(<.001) .48(<.001) .46(<.001)

Suicidal Ideation r(p) .29(<.001) .24(<.001) .27(<.001) .29(.006) 1

<Table 4> Effects of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on the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N=317)

R2 B Standard Error β t p

Job-seeking Anxiety .08 .13 .03 .28 4.85 <.001
Depression .23 .55 .08 .43 7.13 <.001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취업불안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22.5%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형

은 유의하였다(F=42.3, p<.001). 각 변수별 영향을 확인해보면, 

취업불안이 β=.28(p<.001), 우울이 β=.43(p<.001)의 영향을 보

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측정한 결과, 평균 75.6점이었다. 

취업불안이란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취업준비과정에 느끼는 

불안으로 적절한 수준의 취업불안은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유

발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취업불안은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를 파괴하여 우울증이나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Jung & No, 2001).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

학생의 취업불안은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Cho(2008)의 연구에서 취업불안척도를 개발한 연

구 결과인 75.9점(1,2학년)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3,4학년 고

학년의 취업불안(83.5점)보다는 낮은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Cho, 2008).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취업불안

의 하부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불안 유발원인이 가

장 높았다. 취업불안 유발원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취업불안

을 느끼는 이유 또는 원인으로 정의되며, 취업불안 유발원인

에는 낮은 학교성적이나 저조한 영어능력, 부족한 취업준비 

등과 같이 주로 자신의 내적인 원인과 전공학과 및 대학, 부

모님의 기대와 같은 외적인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Cho, 

2008). 즉 내적인 혹은 외적인 원인으로 대학생들은 취업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실패가 예

상되는 상황일 경우엔 더 큰 위협과 함께 높은 불안을 경험

하게 된다(Lee, 1995)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에서 주목할 것은 개인의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위협 

또는 위험을 주는 상황이나 사건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

며 왜곡 해석함으로써 위협적인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그 사

건이 초래할 결과의 치명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향

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Tayler, & Asmundson, 2004)

이다. 한편 대학생들의 우울의 평균은 10.2점이었다. BDI 

(Berk, 1967)의 구분에 의하면(10-18점이면 경증우울) 경증 우

울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중 인지적 

우울 증상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인지적 우울은 

미래, 사회 그리고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되는 것

이다. 이러한 우울 증상이 높았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물론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

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인식에서부터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인식정도가 높아지는 것은 미

래 사회의 일꾼을 교육하는 대학교육에서 커다란 도전일 것

이다. 즉 대학생들의 대학교육은 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도전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지 않은 혹은 불확

실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도전보다는 시도하지 않

으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생들이 지각

하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세분화된 전략들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은 평균 22.4점(98점 

만점)이었다. Sohn(2007)의 연구에서는 5.1점(36점 만점)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연구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인 남학생의 평균 10.6점, 여학생의 평균 12.9점보다 낮았으

나(Shin, Park, Oh, & Kim, 1990)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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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자살생각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개인

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잡한 기전

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자살 요인에 대한 검토도 심리사

회적 상황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Park, 2006; Kim, 

2006).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문제

는 무망감, 대인관계, 학업과 진로문제, 알코올과 성문제로 보

고된 바 있다(Kim, 2009).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에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인지적 우울과 취업불안과는 .49

의 중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대학생들에게 우울을 유발하

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이후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

민들이 이들에게 중요한 정서 심리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여러 연구에서 청년실업이 청년들의 자존

감을 낮추고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를 일으키는(Axelsson, & 

Ejlertsson, 2002)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취업문제는 단순히 졸업 후의 문제가 

아닌 일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울과 자살

생각의 상관계수 역시 중정도의 관계계수를 보였다. 청소년의 

우울증상의 경험은 자살생각과 행동위험증가에도 명백한 관련

성을 보인다(Mazza, 2000). 우울장애 고통의 위험성은 일생을 

거쳐 증가하며 특히 9-19세에 더욱 심각해진다고 한다(Maris, 

2000).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면접한 연구

에서도 우울, 주요 우울장애, 무기력감, 무가치감 등이 자살과 

관련된 행동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자살생각을 강화시키거나 자

살을 증가시키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 중 우울은 가장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우

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우울을 해결하

거나 예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로 생각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중정도 이

상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선별하고 중재함으로써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취업불안과 자살생각 역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자살을 고려하는 여러 요인 중

에서 학업과 진로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생활과 진로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학교생활의 불만족과 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ang, 2008). 즉 대학생 자살에 대한 문제가 개인적 차

원이나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숙고되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만족, 학업성취의 향상 그리고 진로성숙

도 향상 등으로 심각한 상태의 전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대해 

22.5%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기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취업불안이나 우울 외에 영향할 수 있는 또 다른 변

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하는 2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던 결과이므로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며 더 많은 지역과 학생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의 정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는 밀접한 관계

가 있었다. 또한 취업불안과 우울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우울과 자살생각과

의 높은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되어 있으나 취업불안과의 관련성을 

찾아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들의 주요한 

고민 중 하나인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것

이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결과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에게 만연화되어 있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 심리

적 요인들을 조기발견하고 중재하여 자살생각 및 극단적인 

선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학생은 취업불안의 유발 

원인에 대해 불안정성을 보였으며 경한 우울을 보였다. 특히 

인지적 우울경향이 뚜렷하였다. 대학생의 자살생각 정도는 높

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중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취업불안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22.5%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이 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정도를 확인할 뿐아니라 

진로 및 취업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부담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학생들

의 취업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진로지도프로그램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증상을 관리해 

주어야 대학생의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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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uicidal Ideation on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Kim, Eun Joo1)․Choi, Kyung Won2)

1)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2) Full-time Lecturer, Dept. of Nursing, Hanbu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and 317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t two. Results: The higher criteria of job-seeking anxiety of 
arousing job-seeking anxiety and the average score of depression was 10.2. average of suicidal ideation was 22.4. 
Result from correla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with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ful to develop reducing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We suggest more various to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variou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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